
서산대사 의발 전한 선교양종 도량

고려시대 불교계의 최고봉이 보조국사

지눌스님이라면, 조선시대 불교계의 최고

봉은청허당휴정스님, 곧서산대사일것이

다. 순천조계산송광사는보조국사지눌께

서 1200년부터 생의 말년 10여년을 주석

하면서한국불교조계의숲을여신곳이고,

해남 두륜산 대흥사는 서산대사께서 1604

년임종을앞두고가사와발우를부촉한종

통귀의처(宗統歸依處)다. 그법의인연으로

송광사는 이후 16국사를 배출하여 승보사

찰의법통을이었고, 대흥사는근세에이르

기까지 13대종사와 13대강사를 배출하며

선교통일(禪敎統一)의 선림교해(禪林敎海)

를이루었다. 서산대사는대흥사에법을부

촉하면서대둔사터가전란과흉년, 돌림병

의 삼재가 들지 않는‘삼재불입지처(三災

不入之處)’이고, 바다와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골짜기는 깊고 그윽하여 만세토록 훼

손되지 않을‘만년불훼지지(萬年不毁之

地)’이며, 뇌묵당처영스님등제자들이모

두남방에있고대사역시남쪽에서출가하

였으니 결국은 법통이 원래자리로 돌아가

는‘종통소귀지처(宗統所歸之處)’라 하여

의발(依鉢)을 대흥사에 전하게 하였다. 서

산대사의저서〈선가귀감〉에이르기를“선

(禪)은부처님의마음이요, 교(敎)는부처님

의말씀이다”라하였으니대흥사에이르러

형성된 선교양종의 대도량의 면모는 인연

이지은응당의발현이라하겠다. 

대흥사 대웅전은 석가여래와 아미타여

래, 약사여래의삼세불을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의 일심으로 모신 대웅

보전이다. 시방삼세 상주일체의 부처님 세

계다. 세부처님의존상마다그에조응하는

후불탱을 모셨고, 독립성에 가까운 닫집을

갖추었다. 붉은빛의후불탱과하늘연꽃이

줄지어 내려온 길다란 닫집이 시선을 압도

하고, 삼매에젖은세부처님의열반적정이

거룩한분위기를연출한다. 

하늘에서 힘차게 줄지어 내린 닫집 연봉

의수직성과그횡적반복이인상주의작품

들의 찰라적 순간처럼 강력한 인상을 남긴

다. 수직의연봉들은특별한공간을둘러싼

휘장효과와 함께 신성의 위계를 표현하는

결계장치로서의 효능도 발휘함으로써 일

거양득의효과를거두고있다. 연봉에입힌

색채도 각양각색으로 조화롭고, 닫집에 베

푼 색채가 후불탱의 색채와 일체를 이루는

덕분에 화면의 크기는 보다 확장되는 느낌

이다. 그에반해법당을가로지르는대들보

의굵직한선은용처럼살아꿈틀대는힘찬

곡선의파동이다. 가공하지않은무위의건

축부재에서 자연주의 건축정신이 물씬 풍

긴다. 서산개심사심검당벽체의뼈대들과

안성 청룡사 대웅전 측면기둥 등에서 찾을

수있는건축의자연주의유산들이다. 한국

의 미적 본질이 무위의 자연주의 소박함에

닿아있음을우리는안다.

모빌형식의 봉황 탄 동자조형

법당의 구조 및 장엄법식은 직지사 대웅

전,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서 익숙히 본 장

면이고, 특히 닫집경영과 천정의 봉황장식

에서 논산 쌍계사 대웅전과는 여러모로 닮

은 데가 많아 비교된다. 대흥사 대웅보전

천정에모빌(mobile)형식으로매단봉황과

선학은 모두 다섯 개체다. 봉황이 3개체,

도교적선학이2개체인모빌형식이지만움

직이지않게철사로고정되어있다. 모빌조

형은 봉황과 선학 저마다에 문수동자처럼

양쪽 머리를 묶은 천동(天童)이 타고 있는

천동비봉(학)조형이다. 천동비봉도는 벽화

형식으로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과 청원 안

심사 대웅전, 양산 통도사 대웅전 등에서

나타나지만 조형으로는 매우 드문 양식이

다. 새를 타고 있는 동자조형의 모티브는

고구려 벽화고분 오회분 4호묘, 5호묘 등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봉황과 선학을

타고양팔을뻗어천공의바람을가르는모

습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무구해서 더없이

귀엽고 해맑다. 예경의 긴장공간에 미끄럼

타는아이들의신명이왁자한느낌이다.  

대웅보전의 천정양식은 가장자리 부분

은 널판으로 연결한 빗반자이고, 안쪽천정

은 2단의 층급을 갖춘 우물천정이다. 기둥

에서 뻗어나온 부처님의 갈색 기운이 내출

목의 공포부재를 담쟁이 넝쿨처럼 타고 오

르면서 천정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장

관이다. 공포부재 살미양식을 빌려 내부에

깃든신성한에너지가여덟굽이로천정바

닥면까지휘감아오른다. 울창한생명의숲

을 보듯 신령의 기(氣)들이 살아 꿈틀거리

는 놀라운 형국이다. 특히 어칸 기둥의 공

포구조는 외부의 용두에 조응해서 몸통과

꼬리부분을 내부로 힘차게 한 바퀴 감아올

려힘과역동성을강하게추동한다. 나선형

으로 돌돌 감아 오르는 살미의 중중구조에

휘감아 뻗치는 꼬리의 힘까지 더해서 달리

는말에박차를가하는형국이다. 대웅보전

의 용꼬리는 사선의 직선으로 뻗친 남원구

역의천불전용미와훌륭한비교의짝을이

룬다. 

삼현육각 등 전통악기 9가지 묘사

빗반자의벽화도상들은독특한구성으로

시선을끈다. 빗반자에베푼도상은두가지

다. 하나는 악기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칠

보,혹은 팔보장식 그림이다. 정면 빗반자엔

악기벽화를. 좌우측면빗반자엔칠보장식을

그려놓았다. 18, 19세기낭만주의적사찰건

축에서일반적으로빗반자엔주악비천과공

양비천벽화를 장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흥사대웅보전과내소사대웅보전천정처

럼 인물 없이 전통악기만 체계적이며 집합

적인형태로표현한예는극히이례적이다.

내소사엔11가지의악기가, 대흥사엔9가지

악기가나타나는데대흥사의것이아류격이

다. 묘사된 악기들은 장구, 북, 해금의 삼현

육각(三絃六角)의 일부는 물론이고, 영산재

에서 사용하는 바라, 태평소, 생황, 나각을

비롯하여종묘제례에등장하는편종까지다

양하다. 천정의 악기벽화는 전통악기 교육

용 편집교재를 펼쳐놓은 듯이 다분히 교본

적이고 시청각적이다. 〈악학궤범〉의 악기

그림들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다. 천정에 펼친〈악학궤범〉의 자락에 하늘

같은무궁한생명의음악, 기악합주곡‘수제

천(壽齊天)’이흐른다. 천정여백의텅빈공

간이장중한정악의선율로가득하다.

악기벽화의 본질은 법계에 울려퍼지는

천상의 선율이다. 일본 지온인 소장〈관경

16관변상도〉(1465년), 〈은해사염불왕생첩

경도〉(1750년), 개심사 대웅보전 후불탱인

〈관경16관변상도〉(1767년) 등에는 하늘

에 그려진 악기그림의 본질을 자내증으로

드러내보인다. 그것은부처님의자비와대

덕에 대한 찬탄과 예경의 음악공양인 것이

다. 천의가휘날리는악기그림에서품격과

정성을 갖춘 예경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여수 흥국사 대웅전에서 꽃 화병을 장엄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동시에 악기벽화는 유

교사상의 핵심인 예악사상(禮樂思想)의 흔

적으로도 보인다. 〈예기(禮記)〉의 악기편

(樂記篇)에 따르면‘예’는 위계와 절제에

의한 질서를 추구하는 분별작용이고, ‘악’

은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동화작용이다.

석가여래께서 행하시는 영산회의 설법은

멈춤없이지금도계속되고있다고하니, 그

때 악기벽화는 법회의 성중들이 모두 일승

의 삼매에 빠지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미적체험의장이될것이다.

빗반자에 길상과 복록의 칠보문양

빗반자에 나타나는 칠보문양에도 천의

가 휘날리는데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

낸다. 〈묘법연화경〉등 불교에서 표현하는

칠보, 혹은 팔보는 금, 은, 마노, 유리 등이

지만, 대웅보전 천정에 장엄된 칠보문양은

부채, 무소뿔, 경전두루마리, 경쇠, 마름모

형과오각형엮음등이라보다관념적인특

성을 띄고 있다. 물질적인 금은의 보석이

아니라, 지혜와수명의연속성등시대정신

이반영된길상과복록의칠보문양이다. 이

같은 칠보문양의 단청장식은 건축의 현판

이나, 외출목의순각판등에서자주표현하

는 것이다. 공주 신원사 중악단 닫집에도

파다하고, 특히순천송광사관음전천정은

온통 길상과 복록의 칠보문양의 세계라 하

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인데, 관음보살에

청하는 인간의 욕망이 일정하게 밴 단면이

라 하겠다. 관념적인 칠보문양마다 신성한

기운으로부푼천의가펄럭이고, 붉고노란

기운들이 고사리 싹처럼 돋아나서 기물의

영적인성격을은연중에드러내고있다. 칠

보문양에 생명의 새싹 같은 기운이 피어나

는장면은유일무이한극적인대목이다. 그

것은 사군자 묵매도에서 매화가지에 찍어

넣는 짧고 강한 태점처럼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복록과 상서의 시간적 무한성을

예리한시츄에이션으로이끌어간것이다. 

천정의 중앙부분은 하늘의 관념적인 붉

은연꽃으로장대한장면을이루었다. 모든

우물 칸에는 우물반자 내부에 뾰족뾰족 둥

근 띠를 이어간 소란반자 틀을 마련했다.

틀의 바탕은 먹빛으로 가물 현(玄)의 바탕

을 만들었다. 그 바탕에 붉은 색으로 꽃잎

을 바림한 연화문을 무시무종으로 펼쳤다.

천정의 연화문은 처처소소(處處所所) 부처

의자리이고, 사부대

중이 우화서(雨花

瑞)의꽃비에성불하

는 환희심의 당처일

것이다. 진리의 꽃,

그꽃을일러묘법연

화라부른다.

화엄의꽃절집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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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학불교미술사진작가

천정에장엄된아홉가지전통악기와칠보문양. 장구, 북, 해금의삼현육각의일부는물론이고, 영산재에사용하는바라, 태평소등다양하다. 

천정에조영한모빌형식의봉황탄동자조형. 대흥사대웅보전의봉황과선학조형은모두다섯개체로드문양식이다. 

대들보에가공않은무위자연주의

악기벽화는유교핵심예악사상반영

살미넝쿨, 여덟굽이로천정휘감아

칠보문양에고사리싹의생명표현

중앙칸천정장엄. 대웅보전삼존불과내부장엄. 어칸기둥용꼬리와살미구조.


